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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술 전략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던 사물인터넷(IoT)의 이용동기가 이용태도, 이용성과, 생활
만족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13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IBM
사의 SPSS 21.0와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물인터넷 이용동기
는 이용태도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성과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물인터넷 이용태도는 이용성과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만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물인터넷 이용성과는 대학생의 생활만족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용태
도에 대한 간접효과는 이용동기와 이용성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동기와 
생활만족의 관계에 대하여는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용성과에 대한 간접효과는 이용동기와 생활
만족의 관계에 대하여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태도와 생활만족의 관계에 대하여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이용동기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이용태도와 이용성과를 경유하는 이중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생의 사물인터넷 이용동기 마련과 정보격차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이용동기, 이용태도, 이용성과, 생활만족, 사물인터넷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motives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which was presented as a technology strategy priority for 
university students, on usage attitudes, usability performance and life satisfaction. From April 1 to April
30, 2021, a non-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llanam-do, and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total of 213 copies.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IBM's SPSS 21.0 and AMOS 21.0 program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tivation for using IoT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usage attitude,
and it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also on usage performanc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attitude of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had an effect on the usability performanc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ird,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IoT has an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indirect effect
on the attitude of use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for use and
the performance of us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indirec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se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Fifth, the indirect effect on the usability performance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se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Also,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n indirec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sage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Six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se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re was no double
indirect effect via use attitude and utilization perform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motivation for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for college students and a solution to the information gap were proposed.

Key Words : Motive to Use, Attitude to Use, Result of Use, Life Satisfaction,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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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능 정보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대학생의 기술 전략 우선순위
로는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인공지능으로 나타났다[1]. 또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중
요성은 50%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필요한 정보로는 
교육훈련정보와 미래사회변화로 제시되었다[1].

현재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 변화의 속도가 가속
화됨에 따라서 지능 정보화 사회는 블록체인과 인공지
능, 의료 및 통신의 클라우드 기술 혁신, 플랫폼 중심의 
산업 발전, 지능형 IoT와 6G의 초연결사회, AI 시대의 
인생 모델,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의 핵심기술을 중심으
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2-8].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능 정보화 기술을 대비하기 위
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변화는 교
육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교
육부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새로운 인재상으로 정의하였고[9],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자기관리, 지식정보처
리, 창의융합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로 제
시하며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패러다임 변
화와 핵심역량 함양에 변화를 시도하였다[9,10]. 변화하
는 현대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학생의 역량 함양과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는 이 시대의 주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9,11]. 대
학생도 시대적 변화와 속도에 맞추어 정보화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학습 변화를 주어야 할 시점이므로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가 필요하다.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대학생
의 인식조사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교육, 예체능 중심으
로 연구한 전공 대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및 
공대생과 비공대생의 인식조사와 준비 연구[9,12], 여대
생과 과학기술인의 인식비교 연구[13], 보건의료분야 전
공 대학생의 인식 및 준비도 연구[9]가 진행되었지만, 대
학생의 사물인터넷에 관련된 이용동기, 이용태도, 이용
성과, 생활만족과 같이 대학생이 사물인터넷을 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사
물인터넷 이용에 대한 효과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사
물인터넷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용동기, 이용태도, 이용성과, 생활만족에서 태도는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심리적인 요소를 포

함하고 있으며, 개개인이 표현한 행동을 통하여 인식된
다[14]. 따라서 태도는 대학생의 인지, 정서, 행동 의도와
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태도에 대한 탐색이 진행되기 시
작하였으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이 동
기이다[15-17]. 동기는 흥미가 없더라도 개개인이 자율
적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와 통제에 의하여 행
동을 할 수 있다[14,18]. 또한 타인의 명령이나 규칙과 
같이 외적인 변인에 의하여 학습이 발생하는 것은 통제
적 동기가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통제적 동기는 의지와 
의도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14,19,20]. 

이용동기는 긍정적 학업태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
다. 특히 청소년기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데 이 때는 학습과 생활의 장소가 주요한 시
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활에서 사물인터
넷을 이용해야 하는 동기를 마련하는 것은 대학생의 학
습태도와 학습성과를 함양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21,22]. 대학생의 이용동기는 학습태도와 학습성과
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생활만족도가 함께 향상될 것이
다. 이에 대학생의 사물인터넷 이용동기는 태도, 성과, 
생활만족이 학교라는 환경에서 상호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인식과 이해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사물인터넷 이용동기, 태도, 
성과, 생활만족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인식과 이해가 함양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
다. 또한 대학생의 기술 전략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던 사
물인터넷과 정보통신, 인공지능 변화에 대한 새로운 가
치의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미래 시대의 혁신과 전환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뤄가야 하는지와 미래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대학생에
게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23,24].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술 전략 우선순위로 제시
되었던 사물인터넷의 이용동기가 이용태도, 이용성과, 
생활만족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함으로
써 사물인터넷 정보격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
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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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
라남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에게 전화로 조사 참여
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후에 승낙한 대상자에게 연구 필
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승낙한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와 이메일을 통하여 조
사를 진행하였다. 

사물인터넷 조사 범위는 음성으로 인식하는 IoT 기기 
작동,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블록체인 뱅킹시스
템, 집안의 가전제품 IoT 서비스, 무인항공기 드론, 스마
트폰 생체인증 서비스로 대학생이 사용하거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범위로 제한하였다. 

총 230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무응답 10부와 
신뢰도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성실 문항 7부
를 제외시키고 총 213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한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Category (N=213) person (%)

Gender
male 125 (58.7)

female 88 (41.3)

Age

under 19 3 (1.4)

20 to 29 years old 206 (96.7)

30 to 39 years old 2 (0.9)

over 40 2 (0.9)

Grade

1st grade 62 (29.1)

2nd grade 43 (20.2)

3rd grade 53 (24.9)

4th grade 55 (25.8)

Residential
Area

Jeollanam-do 148 (69.5)

Gwangju 65 (3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 조사 도구 
이용동기는 최규현과 임준형[25], 은주희와 최진실

[14], 이준영과 심성욱[26], 안주석과 임근욱[27]이 사용
한 측정문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의 디지털정보격
차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
용하였다. 

이용태도는 은주희와 최진실[14], 이준영과 심성욱
[26]이 사용한 측정문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의 디
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재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용성과는 최규현과 임준형[25], 김은지와 김판석
[28]이 사용한 측정문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의 디

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재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생활만족은 안주석과 임근욱[27], 김은지와 김판석
[28], 김수경 등[29]이 사용한 측정문항과 한국지능정보
사회연구원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용태도 5문항, 이용동기 3문항, 이용성과 7문항, 생
활만족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척도가 높을수록 문항을 이해하는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조사도구의 설문 내용 구성은 <표 2>와 같다.

Factor Survey Contents

Attitude
to

Use 

Adapt to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Learn how to use it yourself 

Higher level of use than other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conomic activity 

Active participation in new technologies 

Motive
to

Use 

Use a lot of information 

Use for fun entertainment 

Used for self-development 

Result
of

Use 

Increased leisure opportunities 

Get the latest news quickly

Acquire more information and knowledge 

Increased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social issues 

Increased chance of getting to know new people 

Mobile learning increases academic efficiency

Increased opportunities to share with people

Life 
Satisfacti

on

Satisfaction with leisure and cultural life 

Satisfaction with social activities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academic activities 

Satisfaction with body and health 

Satisfaction with politics and policy activities

<Table 2> Composition of Survey Contents 

2.3 연구 가설
은주희와 최진실[14]는 학습동기가 학업태도에 대하

여 정(+)적 영향이 있다고 하였고, 안주석과 임근욱[27]
은 참여동기가 생활만족에 대하여 정(+)적 영향이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최규현과 임준형[25]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성과에 정(+)적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준영과 심성욱[26]은 유용성 동기, 유희성 동기, 신
뢰성 동기는 태도에 정(+)적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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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등[29]은 디지털 이용태도는 생활만족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용동기와 이용태도의 관계, 이
용동기와 이용만족의 관계, 이용동기와 생활만족의 관계, 
이용성과와 생활만족의 관계를 검증한 후에 사물인터넷 
이용동기와 이용태도, 이용성과, 생활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 1. 이용동기는 이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이용동기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이용동기는 이용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이용태도는 이용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이용태도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이용성과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이용동기와 생활만족은 이용태도를 통한 

간접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8. 이용동기와 생활만족은 이용성과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9. 이용동기와 이용성과는 이용태도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0. 이용태도와 생활만족은 이용성과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이용동기와 생활만족은 이용태도와 이용

성과를 통한 이중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Fig. 1] Model of Research

2.4 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IBM사의 SPSS 21.0와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집중 타당도 
분석, 판별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독립성을 확보
하였다.

셋째, Anderson & Gerbing[30]의 경로 분석을 실시
하여 이용동기, 이용태도, 이용성과, 생활만족 간의 직접
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Baron & Kenny[30]의 Sobel 분석을 실시하
여 이용동기, 이용태도, 이용성과, 생활만족 간의 간접적
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통계값의 유의수준(p)은 95%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2.5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그림 2]와 같이 이용태도, 이용동기, 이용성과, 생활

만족 간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측정변수의 적합
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제시하
였다.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Model

<표 3>과 같이 RMR와 RMSEA는 .10 이하로 나타나
면 모형에 적합하고, IFI와 CFI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면 모형에 적합하여 수용이 가능하다.

Category Final Result Compatibility  

χ2(p) 435.239(.000)

CMIM/DF 2.340

RMR .052 Compatibility 

RMSEA .080 Compatibility 

IFI .922 Compatibility

CFI .921 Compatibility 

<Table 3>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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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는 모형의 적합도 기준에 양
호하게 제시되어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모든 변수
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2.6 타당도 분석 결과
2.6.1 집중 타당도 분석 결과 
변수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가 어느 정도인

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집중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여 모
형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집중 타당도는 표준화계수값
이 0.5 이상이면 적합, 개념신뢰도가 0.7 이상이면 적합, 
분산추출평균값이 0.5 이상이면 적합하며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집중 타당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표준화계수값
이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추출평균값이 0.5 이상
으로 제시되어 집중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Factor Stand.
Estimate SMC

Variance 
Extracted 

Mean

Concept 
Reliability 

Attitude
to Use 

a1 .755 .569

0.621 0.797
a2 .776 .603
a3 .739 .545
a4 .863 .745
a5 .801 .642

Motive
to Use 

b1 .773 .598
0.641 0.706b2 .829 .686

b3 .799 .638

Result
of Use 

c1 .754 .569

0.593 0.728

c2 .853 .728
c3 .827 .684
c4 .754 .569
c5 .705 .498
c6 .770 .593
c7 .716 .513

Life 
Satisfaction 

d1 .656 .430

0.505 0.690

d2 .816 .666
d3 .779 .607
d4 .713 .508
d5 .656 .430
d6 .649 .421
d7 .688 .473

<Table 4> Result of Analysis of Concentration Validity
of Model

2.6.2 판별 타당도 분석 결과 
판별 타당도를 분석하여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

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판별 타당도는 독립된 변수들
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하며, 표준화계수값과 측정오차의 

관계에서 도출된 평균분산추출값(AVE)이 변수의 상관계
수 제곱값보다 높게 제시되어야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5>와 같이 평균분산추출값(AVE)이 변수의 상관계
수 제곱값보다 높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판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1 2 3 4 AVE

1 1.000 .677

2 .476 1.000 .671

3 .489 .506 1.000 .626

4 .235 .219 .437 1.000 .536

AVE .677 .671 .626 .536

1. Attitude to Use    2. Motive to Use 
3. Result of Use     4. Life Satisfaction

<Table 5> Analysis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of 
Model

3. 분석 결과 

3.1 기술통계 분석 결과
각 변수들의 집중경향치와 분산도, 정규분포를 확인하

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왜도는 절대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는 절대값이 10.0을 초과하
지 않아 정규분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M SD Skewness Kurtosis

Attitude to Use 3.905 .738 -.082 -.969

Motive to Use 3.973 .818 -.364 -.566

Result of Use 4.023 .754 -.394 -.529

Life Satisfaction 3.747 .707 -.035 -.350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sult

3.2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각 변수들 간의 변화되는 정도와 방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용태도는 이용성과와 정(+)의 상관관계(.699)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동기는 이용성과와 상관관계
(.7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성과도 이용동기
와 정(+)의 상관관계(.7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
활만족은 이용성과와 정(+)의 상관관계(.661)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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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용태도(.485)와 이용동기
(.468)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1 1.000

2 .690** 1.000

3 .699** .711** 1.000

4 .485** .468** .661** 1.000
* p < .05, ** p < .01
1. Attitude to Use    2. Motive to Use 
3. Result of Use     4. Life Satisfaction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Result 

3.3 직접효과 분석 결과
각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표 8>과 같이 제시하였다.

Route
Direct Effect

Estimate Stand.
Estimate CR p

Motive → Attitude .754 .810 9.089 .000

Motive → Satisfaction -.297 -.355 -2.206 .027

Motive → Result .592 .590 4.943 .000

Attitude → Result .288 .267 2.500 .012

Attitude → Satisfaction .166 .185 1.547 .122 

Result → Satisfaction .729 .874 5.709 .000

<Table 8> Direct Effect Analysis Result

[Fig. 3] Path Analysis Result of Model

직접효과를 연구가설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의 이용동기와 이용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준화계수값이 .810(p=.000)로 유의수준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이용동기와 생활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준화계수값이 -.355(p=.027)로 유의수준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이용동기와 이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준화계수값이 .590(p=.000)로 유의수준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의 이용태도와 이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준화계수값이 .267(p=.012)로 유의수준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의 이용태도와 생활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준화계수값이 .185(p=.122)로 유의수준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6의 이용성과와 생활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준화계수값이 .874(p=.000)로 유의수준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간접효과 분석 결과
Baron & Kenny[31]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Z값은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하
므로 Z통계값을 이용한 Sobel 분석으로 간접효과를 분
석하였다. 

간접적인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제시하
였고, 연구가설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7의 이용동기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이용태도를 경유하는 간접효과(Z=1.529, p=.126)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8의 이용동기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이용성과를 경유하는 간접효과(Z=3.729,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9의 이용동기와 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이용태도를 경유하는 간접효과(Z=2.414, p=.01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0의 이용태도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이용성과를 경유하는 간접효과(Z=2.293, p=.022)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ute
Indirect Effect

Z p
Motive → Attitude → Satisfaction 1.529 .126

Motive → Result → Satisfaction 3.729 .000

Motive → Attitude → Result 2.414 .016

Attitude → Result → Satisfaction 2.293 .022

Motive → Attitude → Result → Satisfaction .922 .356 

<Table 9> Indirect Effect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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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의 이용동기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이용태도와 이용성과를 경유하는 간접효과(Z=.922, 
p=.356)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물인터넷 이용동기는 이용태도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용성과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물인터넷 이용태도는 이용성과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만족에는 영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물인터넷 이용성과는 대학생의 생활만족에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용태도에 대한 간접효과는 이용동기와 이용성
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이용동기와 생활만족의 관계에 대하여는 간
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용성과에 대한 간접효과는 이용동기와 생활
만족의 관계에 대하여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용태도와 생활만족의 관계에 대하여도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이용동기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이용태도와 
이용성과를 경유하는 이중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는 은주희와 최진실[14]의 학습동기와 학
업태도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고, 안주석과 
임근욱[27]의 참여동기와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최규현과 임준형[25]의 동기와 성과
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고, 이준영과 심성
욱[26]의 동기와 태도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
났다. 하지만 이용태도와 생활만족의 영향관계에서는 김
수경 등[29]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사물인터넷 신기술의 이
용정보와 경험에 대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사물인터넷 이용동기와 대
학생의 생활만족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
의 사물인터넷 이용동기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대학에서도 대학생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한 동기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정보생산 및 
공유의 네트워크 활용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사물인터넷 이용동기

를 마련하고, 정보격차의 해결 방안과 미래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사물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율적 동기
를 부여함으로써 생활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 인프라 구축과 디바이스 보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
이다. 자율적 동기를 부여하여 질적인 차원의 이용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사물인터넷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연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에 대한 필요성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접근에 대한 통제적 동기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학
생의 사물인터넷 정보 격차보다 사물인터넷 이용에 대한 
질적인 내용의 격차가 중요하므로 학교 내에 규칙을 통
하여 사물인터넷 이용에 대한 의지와 의도가 결여되지 
않도록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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